
War Room Ⅶ.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을 이기는 십자가 중심의 기도 

Sunday Worship Service 2021.10.24. David Cho 

War Room Ⅶ.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을 이기는 십자가 중심의 기도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1. 믿음과 의심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확신’이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신이다. 불신의 시작은 ‘의심’으로 시작된다. 의심은 미혹으로부터 오며, 미혹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불신-의심-미혹-사탄).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의심’의 시대이다. 솔직히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이다.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키워드는 ‘의심’이다. 의심이 쌓이면 불신이 된다. 불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불신이 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다. 결국 사탄의 목표는 파괴이다.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을 통해 자신을 파괴하게 한다. 

세상 시스템은 ‘경쟁’이다. 경쟁에서 진다는 것은 ‘가치’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에서 평가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인정’에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 (끝이 없는 목마름이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세상의 저울’에 자신의 가치가 정해진다. 세상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그 순간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절대 사랑’에서 떠났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존재적 사랑이다. 내가 어떠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것이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탕자의 존재는 결국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에 사로잡힌 파괴된 형상이다.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해도 소용없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나와 하나님은 지금 너무 

먼 거리야. 나에게 미래는 없어’ 파괴된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방법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조건없는 절대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다. 

 

2.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 표현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이다. 

 

[요한복음 15:13-14]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가장 크다. 

 

(1)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이유 

 

[로마서 5:6-10]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ㄱ) 연약할 때 (6절) 

연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연약하다 말한다.  

 

ㄴ) 경건치 않은 자 (6절)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한다 (ungodly). 하나님을 위한 어떤 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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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죄인 (8절) -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 반역하는 자들이었다.  

ㄹ) 원수(10절) - 원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다) 

 

사람에게 있는 위의 4가지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은 증거한다. 위의 4가지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 말하고 있다. 

 

(2) 사랑의 측량 

바울은 4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측량하게 되었다 말한다. (8절) 

 

(3) 의심의 돌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위의 4가지 상태를 꼭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예수님의 희생적 죽으심을 통해서 알기 원하신다.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신다. 십자가만이 어두움의 터널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알게 하신다.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3.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려준다.  

 

[로마서 8:35-39]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에 기록된 신앙 여정의 정점의 말씀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십자가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한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려준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존귀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열등감,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이다. (자본주의, 육적 세계관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악마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게 한다.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건을 살 때 알 수 있다.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보고 가치를 알 수 있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값으로 지불하셨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십자가를 알면 알 수 있다.  

 

* 교회의 가치 

[사도행전 20: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한다. 감독자로 선 장로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는가?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피가 값으로 지불된 곳이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자. 

십자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열등감과 같은 자기 파괴로부터 나올 수 있다 (교만도 자기 파괴이다).  

 

십자가를 중심에 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 조이풀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가치 

위에서 나아가야 한다. 혼돈의 때, 절망의 때, 십자가를 높이 세워 나아가야 한다. 그 절대적 가치 앞에 모든 상대적, 사탄적 가치는 

무너진다. 할렐루야. 


